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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장애학생 방학 중 
교육·돌봄 공백 해소 나서  

- 장애학생 계절학교 ‘달팽이학교’에 후원금 300만원 전달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승흡)은 울산 지역 장애학생들의 방학 중 교육·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알찬 방학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10월 12일 장애학생 계절학교 
‘달팽이학교’에 후원금 300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달팽이학교’는 울산 지역에 거주하는 학령기 장애학생 및 특수교육대상자를 
대상으로 방학 동안 교육과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후원금은 ‘달팽이학교’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고 장애학생들이 방학 
중에도 지속적인 교육과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활용될 예정이다.

 ‘달팽이학교’에 참여하는 장애학생들은 미술·공예·베이커리·체육활동을 비롯해 
농업체험, 문화예술 관람, 지역 명소 방문 등 다채로운 지역사회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 이를 통해 자기주도적인 자립 역량을 키우고 다양한 사회적 
경험을 넓힐 예정이다.

  또한 방학 기간에는 장애학생을 둔 가정의 돌봄 부담이 증가할 수 있는 만큼, 
‘달팽이학교’ 운영을 통해 학생들에게 안전한 교육·돌봄 환경을 제공하고 보호자가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을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박승흡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방학 동안 장애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다양한 
체험을 하며 건강하게 성장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지원하는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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